
영역 문제 유형 문항 수 평균 소요 시간

Reading

문장 속 빈칸 채우기
지문을 읽고 답하기

일상 소재
학술적 소재

50 문항 최대 30분

Listening

주어진 말에 적절한 답 찾기
대화 듣기
발표문 듣기
학술적 소재 듣기

47 문항 최대 29분 

Writing
문장 순서 맞추기
이메일 쓰기
온라인 토론에 적절한 글 쓰기

12 문항 최대 23분 

Speaking
듣고 따라 말하기
가상 인터뷰에 답하기

11 문항 최대 8분

  

  

Fair
문화적 편향 없는 보편적 주제와 소재  
실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현대적인 문제 유형

       (매거진, 이메일, 온라인 공지, 가상 인터뷰 등)

 Agile
3일 후 최종 점수 제공                        
준비, 접수, 응시까지 빠르고 간소화된 절차  

Tailored
읽기·듣기 영역에 단계별 적응형 구조 도입   
응시자 실력에 따라 조정되는 난이도

Smart
새로운 1-6 점수 척도 도입            
국제 기준인 CEFR과 직관적으로 연계

2026 토플 iBT: 
실제 영어에 가까워진,
더 짧고 공정한 시험

2026년 1월 21일, TOEFL iBT 시험은 변화하는 학습 환경 속, 실제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영어와 보다

연관성이 높은 시험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롭게 개편됩니다. 

개편 사항

시험의 구성과 내용



준비 방법

공식 준비자료:

실전 모의고사 온라인 강의 자습서 AI 코칭 온라인 플랫폼

TOEFL – 전 세계가 신뢰하는 영어 시험, 당신의 미래를 여는 선택
 • 160개국 13,000개 이상의 대학 및 기관에서 인정

 • 미국·캐나다·호주 등 주요 국가의 모든 대학에서 100% 인정

 • 미국 대학 10곳 중 9곳이 선호

학업 · 취업 · 이민까지 모두 활용 가능한 시험
 • 토플은 입학 지원뿐 아니라 장학금 신청, 취업, 비자·영주권 신청 등 널리 활용됩니다.

TOEFL iBT 시험의 장점
 • MyBest  Score – 본인의 유효 성적 중 영역별 최고 점수를 자동으로 반영®

 • Fast scores - 시험일로부터 72시간 내

 • Future-ready - 단계별 적응형 구조 도입과 국제 기준인 CEFR과 연계된 점수 체계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kr.ets.org/toefl/test-takers/ibt/prepare.html

점수 체계

2026년 1월 21일부터 TOEFL iBT 시험 성적표에는 국제 기준인 CEFR(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과 직관적으로 연계되는 1-6 점수 체계가 표기됩니다. 총 점은 4개 영역의 평균 점수가 

반올림되어 계산됩니다. 

응시 방법

① 전국 시험센터 랩실에 비치된 컴퓨터로 오프라인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응시 

② 우리집, 내 컴퓨터로 온라인 감독관의 지시와 안내에 따라 홈 에디션 응시 

주요 영어 시험 중 가장 짧은 시험으로 미래를 바꾸세요.

주목받으세요

토플 시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Copyright © 2025 by ETS. TOEFL and TOEFL iBT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ETS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The Eight-Point logo is a trademark of ETS. All other trademarks ar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설문조사에서 토플 응시자의 90% 이상이 희망 대학(1지망 또는 2지망)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나가세요

합격하세요

TOEFL iBT 시험의 높은 신뢰도는 대학에 여러분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경쟁 속에서 돋보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TOEFL iBT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은 대학 강의실에서 요구되는 학술 영어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대학 입학 후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

¹ TOEFL iBT 응시 후 호주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96명을 무작위로 조사한 설문


